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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차 집단교섭, 역시 안 없어

 6월 23일(목) 2022년 집단교섭 8차 교섭이 열렸
다. 사용자측은 11개 사업장 20명, 노동조합은 11
개 사 56명이 참가했다.
 대한솔루션에서 사용자 대표로 여는 말씀을 시작
했다. “물가인상과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
사 모두 열심히 일하는 점 감사, 중앙교섭 결렬됐
는데 집단교섭 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를 
부탁”했다.
 이규선 지부장은 “노조는 다음 주 일괄 조정접수
한다. 지금 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, 노사가 
같이 산다는 마음 생길 수 있도록 안이 진척되길 
바란다”며 교섭의 진전을 촉구했다. 

중앙교섭 결렬, 사업장 간 조율 이유

 사용자는 중앙교섭 결렬과 사업장 간 의견조율 어
려움을 이유로 추가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“아직 
제시할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”을 말했다. 
 조합은 “중앙교섭 결렬로 어렵다는 점 이해는 하
지만 지부 요구에 관해서는 집단교섭에서 충분히 
안 낼 수 있는데” 8차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안이 
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매주 모여 5분, 10분 비효
율적인 교섭을 하지 말고, 공감대가 있는 사안에 
대해서는 안을 내라고 요구했다.
지부 각 사업장 대표들은 이어서 ‘사용자가 안을 
진전할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는지?’, ‘사업장 간
에 의견이 안 맞는 쟁점은 어떤 부분이고 어느 사
업장에서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되는지?’를 물었다.

시점 판단보단 진전 판단

 교섭을 진전하자면 각 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
과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야 노동조합도 고민과 논
의를 할 수 있다.  하지만 사측은 “통합안 준비가 
어렵다. 죄송하다. 논의가 성숙되는 시기 있더라. 
좀 더 이해해 달라”며 각 사별 상황을 공유하는 것
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. 
 지부장은 “몇 년간 집단교섭 요구 최소화 해왔다. 
조정 가더라도 결렬하지 않고 최대한 대화노력 해
왔는데, 안이 없으면 고민이 된다”며 갈등을 최소
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고 요구했다. 
 각 사업장에서도 “대외 여건 어려운데 빠른 진행
이 노사 모두에게 좋다”, “정권이 바뀌었다고 태도
가 바뀐 건가”, “조합원과 공유할 내용이 없다”며 
쟁점이 되는 사업장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 
요구했으나, 사측은 “스스로 서로 설득하고 제시에 
이를 수 있도록 해달라”고 답했다. 
 잠깐의 정회와 사용자 논의를 거쳤으나 8차 교섭
에서 진전은 없었고, “오늘 대화 바탕으로 다음 교
섭에서는 진전된 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”는 사측 
입장으로 교섭을 마쳤다.
 차기교섭은 6월 30일(목) 14시, 모베이스전자에서 
열린다.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금속노조 일정에 맞
춰 일괄 조정에 들어간다.
교섭 후 교섭위원들은 대한솔루션 현장순회를 하며 
조합원을 만났고, 지부 임원들은 지난 주부터 7월 
파업 조직을 위한 현장순회를 진행 중이다. 

시점 판단? 진전 판단!


